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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7일 (월),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 정책 전망: 원칙과 관여 사이에서”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아세안 국가 주도의 다자협력에 관한 정책을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 동남아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남아와 아세안 주도 다자협력을 무시한 것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와 지역협력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 상처 입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신념과 지역에서의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맞춘 동시에 중국 문제의 해결에도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례를 따라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개별 동남아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이 소홀히 했던 아세안 주도의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등에 보다 성실히 참여할 것으로 보았다.  아세안 주도 다자제도에 미국이 불참하게 되면 이 제도들은 중국의 독무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반면 이런 정책 방향은 민주주의, 인권 등 자유주의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과는 긴장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원칙의 적용은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글로벌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효과적인데,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원칙과 가치의 적용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 주도 다자협력의 제도에 미국이 이런 원칙과 가치를 강력히 실현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이 제도를 주도하는 아세안 국가의 자율성과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은 이런 내적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 압박정책의 수단이나 도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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